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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국내 밀 보급품종 중 금강밀은 품질은 우수하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적고, 국수 식미감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생산성과 식

미향상이 요구되었다. 이에 국수적성이 우수하면서, 이모작에 적합하고, 추위와 도복저항성이 증진된 ‘중모2015’가 개발되

었기에 주요 농업형질과 품질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
‘중모2015’의 고유특성과 농업형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동안 수원, 예산, 대구와 제주에서는 전

작조건으로 재배하였고, 전주, 나주, 진주와 밀양에서는 답리작 조건으로 재배하였다. 생육특성, 내한성, 내병성, 수발아 저항

성, 붉은곰팡이병 및 수량구성요소를 조사하였으며, 조사 및 평가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(RDA, 

2012)에 준하였다. 밀가루 제조는 뷸러 제분기를 이용하였으며, 품질분석은 AACC(2000) 분석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‘중모2015’의 이삭은 방추형이며, 종실의 크기가 크고 색은 백색을 나타낸다. 출수기는 전작에서 4월 22일로 금강과 같고, 답

리작에서는 4월 19일로 2일 늦게 나타났다. 성숙기는 전작에서 6월 3일로 금강과 동일하였고, 답리작에서 5월 30일로 금강보

다 1일 빠르게 나타났다. ‘중모2015’의 간장과 수장은 각각 80㎝와 7.8㎝로 준단간형으로 금강과 비슷하게 나타났다. 단위면

적당 수수, 1수립수, 리터중과 천립중은 각각 804개, 32립, 831g, 43.0g으로 금강에 비해 수수는 같고, 1수립수는 5립 많고, 리

터중은 많고, 천립중은 적게 나타났다. 지역별 수량은 전작에서 575㎏/10a으로 금강보다 16%, 답리작에서 527㎏/10a으로 금

강보다 18% 많게 나타났다. ‘중모2015’의 겨울철 동사주율은 고휴에서 6.3%로 금강밀(17.3%)보다 낮게 나타나 동해에 강하

게 평가되었으며, 붉은곰팡이병과 흰가루병은 금강밀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. 밀 품질 조사결과, 제분율은 72.32%로 금

강보다 약간 낮고, 회분함량은 0.46%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. 단백질과 글루텐 함량은 11.65%와 9.03%로 금강보다 낮게 나타

났으며, 최고점도는 109BU로 금강보다 높게 나타났다. 국수면대 밝기는 83.10으로 금강보다 약간 밝고, 경도, 점성과 탄성은 

금강보다 약간 높아 건면에 적합하게 평가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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